
IPIC, 현대오일 자금회수 이의제기
정부·대사관 통해 항의표명 … 6억- 9억달러 지원 포기 통고

국내 금융기관이 현대오일뱅크(옛 현대정유)에 대한 여신을 회수하자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50%를 보유한

아랍에미레이트의 IPIC가 현지 대사관과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금융계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4월25일 과천 청사에서 국민은행, 한빛은행 등 4개 시중은행

여신담당자를 소집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회수에 대한 진의파악에 나섰다.

회의는 국내 금융기관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자금회수에 나서자 현대오일뱅크 지분 50%를 가진 아랍에미

레이트 정부와 IPIC가 현지 대사관과 정부에 공식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책차원에서 열린 것이다.

산자부는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여신회수 문제가 자칫 외교분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회의에서 IPIC가 국내 금융기관이 인천정유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해 현대오일뱅크를 압박하기 위

한 수단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계 관계자들은 IPIC측이 국내 금융기관이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여신을 종전대로 확대하지 않으면

6억-9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IPIC측은 금융지원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이 기존 여신한도(크렛디라인)를 유지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IPIC측은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4억달러 현물(원유) 등 9억달러 상당의 금융지원을 할 예

정이었으나 최근 6억달러로 줄어들었다.

은행 관계자들은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년간 5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현대그

룹에서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자금지원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원리상 회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PIC는 아랍에미레이트 정부가 100%를 출자한 석유 전문투자회사로 1999년 신주인수 방식으로 현대정유에

약 6127억원을 투자해 지분의 50%를 확보했으며, 그 동안 현대정유의 이사진 7명 중 4명을 확보할만큼 경영

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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